
온�가족이�함께�드리는�주일�가정예배(교회학교용)
-�종려주일� -

하나님과�우리를�다시�이어주신�예수님!

가정예배를�드리실�때� 이렇게�활용하세요!

인도자께서는�소개된�예배순서에�따라�다음과�같이� 진행하시면�쉽게�진행하실�수� 있습니다.

찬송가� 144장� ‘예수�나를�위하여’

요한복음� 19장� 28-30절

28� 그� 후에� 예수께서�모든�일이�이미� 이루어진�줄� 아시고�성경을�응하게�하려� 하사�

이르시되�내가�목마르다�하시니�

29� 거기� 신� 포도주가�가득히�담긴� 그릇이�있는지라�사람들이�신�포도주를�적신�해면을�

우슬초에�매어�예수의�입에� 대니�

30� 예수께서�신�포도주를�받으신�후에�이르시되�다�이루었다�하시고�머리를�숙이니�영혼이�

떠나가시니라



길을� 가던� 중,� 알고� 지내던� 사람과� 만나게� 되었는데,� 혹시�

알아보지� 못해서� 미안해하거나� 난처했던� 적이� 있었나요?�

그� 때� 어떤�마음이�들었는지�서로�이야기�나눠�봅시다!

쾅쾅쾅!� 군인들이� 예수님을� 십자가에� 못� 박았어요.� 그들은� 예수님의� 옷을� 찢

어버리고,� 제비를� 뽑아� 나누어� 가졌어요.� 예수님께서는� 어머니� 마리아를� 바라

보시고는� 사랑하는� 제자� 요한에게� 어머니를� 부탁하셨어요.� 지치신� 예수님께서

는� “내가� 목마르다”라고� 말씀하셨어요.� 사람들은� 신� 포도주를� 해면에� 적셔� 예

수님께� 드렸어요.� 잠시� 후� 예수님은� “다� 이루었다!”는� 말씀을� 남기시고� 숨을�

거두셨어요.�

사실� 예수님은� 아무런� 죄가� 없는� 분이셨어요.� 그분은� 우리� 죄� 때문에,� 우리를�

용서해주시기� 위해� 십자가에서� 죽으셨어요.� 사람들은� 죄� 때문에� 하나님께� 나

아갈� 수� 없었어요.� 사람들은� 죄를� 지을� 때마다� 양이나� 염소,� 소� 등을� 잡아� 피

를� 흘리는� 제사를� 드려야만� 했어요.� 그리고� 일� 년에� 딱� 한� 번,� 대제사장만이�

성전� 안쪽� 휘장으로� 가려진� 지성소에� 들어가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갈� 수� 있었어

요.� 하지만� 예수님께서� 십자가� 위에서� 숨을� 거두시던� 그� 순간,� 대제사장만이�

지나갈� 수� 있던� 휘장이� 찢어졌어요.� 이제는� 우리� 모두가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갈�

수� 있게�되었어요.� 예수님을�믿고,� 그� 이름으로�나아가기만�하면�된답니다!

또한� 예수님을� 의지하여� 우리의� 잘못을� 회개하고,� 예수님의� 이름으로� 기도하

면,� 하나님께서� 우리의� 죄를� 용서해주신답니다!� 그� 이유는� 우리가� 예수님의�

십자가로� 인해� 구원을� 받은� 사람들이기� 때문입니다.� 예수님께서� 우리를� 위해�

이루신� 놀라운� 은혜를� 기억하며,� 날마다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가는� 믿음의� 가정이�

되시기를�소망합니다!

우리에게� 예수님을� 보내주신� 하나님� 아버지!� 오늘� 말씀을� 통해� 예수님께서�

우리의� 죄를� 대신하시고,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갈� 수� 있도록� 길을� 열어주셨음을�

발견합니다.� 우리가� 예수님의� 이름을� 의지하여,� 하나님� 앞으로� 나아가는�

가정이�되게�해주세요.� 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드립니다.� 아멘.


